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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빠르게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
고, 멀리가기 위해서는 함께
가야한다.”
신임 축산관련단체협의회(이
하 축단협) 회장으로 추대된

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<사진>은
인디언의 속담을 인용해 이같이 소감

을밝혔다.
이 회장은“축산업의 현실이 어렵고 고달픈 것
은 사실이다.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
는 범 축산업계의 단합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
황”이라며“단체모두가함께힘을모을수있
도록 열린 마음으로 일하겠다”고 말했다. 또

한, 이 회장은“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손발이
되어움직이지않는다면아무리좋은아이디어
도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다”며“각 단체의
실무진의유기적인협력시스템을구축해급속
히 변화하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
도록할것”이라고밝혔다.
그는정책적으로외면받고있는축종들에대해
서도각별히신경쓸것임을밝혔다.
“양봉, 양록, 오리 등 축산업계에 속해 있으면
서도 정책적으로 배려 받지 못하고 있는 축종
들이 있다”며“축산업의 일부인 만큼 공동체
의식을 갖고 이들도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수
있도록힘쓸것”이라고강조했다. 

<축산신문> 이동일, dilee@chuksannews.co.kr 

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올해 첫 대표
자회의를 갖고 새회장에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
을선출했다.  
축단협은 지난 19일 제2축산회관 6층 회의실에
서 2008년첫대표자회의를개최했다.
이날최대관심사였던신임회장선출과관련, 참
석자들은 논란 끝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승호
낙농육우협회장을 선출했다. 또한 4년 동안 축
단협 회장을 맡았던 남호경 회장을 명예회장으
로,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이준동 양계협회장을
부회장으로선임했다.
이승호 신임회장은“어려운 시기에 축단협회장
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”며“기대
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뛸 것”이라고
말했다. 특히“정권교체기 마다 나오는 축산국
폐지논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축
산업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가기 위해 노력할
것”이라고밝혔다.

한편, 이날 축단협 대표자 회의에서는 그 동안
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한나라당 홍문표
의원, 통합민주당 김춘진의원, 민주노동당 강기
갑의원, 박홍수전농림부장관에게감사패를수
여했다. 이날 회의에는 김춘진의원과 강기갑의
원이 직접 참석했으며, 그 외는 일정상 불참했
다.

축단협 새 회장에 이승호씨 선출
- 부회장에 김동환·이준동씨

축산관련단체협의회(이하 축단협) 신임회장에 낙농육우협
회 이승호 회장이 선출됐다.

이승호 축단협 신임회장 취임 일성
“각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…현안 능동대처”




